
2015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북한이 심어놓은 목함

지뢰에 두 다리를 잃고 장애인조정

선수로 변신한 하재헌(25 SH공사)

예비역 중사가 제39회 전국장애인체

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하재헌은 17일 경기도 하남시 미

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장애인조

정 남자 싱글스컬 PR1에서 5분20초

12의 기록으로 이종경(강원 6분8초

44)을 큰 차이로 누르고 우승했다.

아울러 지난해 기록(5분58초64)

을 30초 이상 당겨 2020년 도쿄패럴

림픽(장애인올림픽) 출전권 획득 전

망을 밝혔다.

그는 내년 4월에 열리는 아시아

장애인조정선수권대회에서 도쿄패럴

림픽 출전권획득에 도전한다.

그는 부상 이후 재활 운동으로 접

한 장애인 조정의 매력에 흠뻑 빠져

선수로 변신했다. 올해 4월 창단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장애인

조정선수단에 입단해 본격적으로 훈

련에 매진했다. 연합뉴스

안병훈(28)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더 CJ컵(총상금 975만달러) 1

라운드를 단독 선두로 마쳤다.

안병훈은 17일 제주도 서귀포시

클럽 나인브릿지(파72 7천241야드)

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보

기 없이 버디만 8개를 뽑아내며 8언

더파 64타를 기록했다.

7언더파 65타인 단독 2위 호아킨

니만(칠레)을 1타 차로 따돌렸다.

전반 9개 홀에서 버디 4개를 잡아

낸 안병훈은 11번부터 13번까지 3연

속 버디를 몰아치며 타수를 줄였다.

한국 선수들은 1라운드 10위 안에

4명이 이름을 올리며 3년째인 이 대

회 첫 우승 가능성을 밝혔다.

안병훈 외에 황중곤(27)이 5언더

파 67타로 공동 4위에 올랐고 임성

재(21)와 이수민(26)도 나란히 4언

더파 68타, 공동 9위에 올랐다.

. 연합뉴스

우리나라 산악인으로는 처음으로 세

계 최고봉 에베레스트(8848m)에 오

른 제주 출신 산악인 고상돈(1948~

1979)을 기리는 2019한라산 고상돈

로 전국 걷기대회가 11월 3일 한라

산 고상돈로에서 열린다.

(사)고상돈기념사업회(이사장 양

봉훈)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한라산 어승생수원지 서쪽 삼거리를

출발, 고상돈이 잠들어있는 한라산

1100고지 고상돈공원까지 8848m 구

간을 걷는다.

1977년 고상돈과 함께 에베레스트

원정 등반에 나섰던 김영도 대장(현

대한산악연맹 고문)을 비롯 77한국

에베레스트원정대원, 대한산악협회

회원, 고상돈 산악인의 부인 이희수

씨와 유가족 등이 참석해 고상돈의

에베레스트 등정 의미와 한국 산악

계에 끼친 영향 등을 설명하는 시간

도 갖는다.

이날 걷기대회 참가자를 위해 블

랙야크 협찬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

한 등산 장비를 제공할 예정이다. 알

펜트리오의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산악인 고상돈은 1977년 에베레스

트에 오르며 대한민국을 세계 8번째

에베레스트 등정국가로 세계에 알렸

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체육훈장 청

룡장을 받았고 대한산악협회는 이날

을 기념해 매년 9월 15일을 산악인

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펼치고

있다. 고상돈은 1979년 북미 최고봉

매킨리를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올

랐고 하산 도중 운명을 달리했다. 제

주도에 기증한 유품은 현재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한라산 고상돈로는 2010년 2월 명예

도로로 지정됐다. 제주시 어승생 삼

거리에서부터 서귀포시 탐라대 사거

리 구간 18km에 이른다.

참가비는 1만원. 접수는 고상돈기

념사업회로 하면 된다. 문의 전화

064)721-8848, 팩스 070-7966-1020,

이메일 kosangdon@naver.com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선수단

이 목표 메달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제주도선수단은 전국장애인체전 3

일째인 17일 수영과 육상, 파크골프

에서 잇따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수영에선 여자 자유형 100m에 출전

한 장희선이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육상에서도 금빛 질주가 이어졌다.

이동규는 남자 100m T37에서 단독

독주를 보여주며 13.45초의 기록으

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제주선수단은 파크골프에서도 금

메달을 추가했다. PGST2 개인전에

서 고매자는 종합점수 168점으로 금

메달을 획득했다. PGW 개인전 성정

자는 상대 선수와 188 동점타를 기

록하는 접전 끝에 최종 승자를 가리

는 서든데스 까지 향하며 값진 금메

달을 따냈다.

제주도선수단은 경기마다 기량을

뽐내며 메달 수확을 이어갔다. 이날

하루 금메달 4개를 추가한 데 이어

수영(은 2 동 4)과 육상(은 2 동

1), 역도(동 1), 테니스(동 1), 파크

골프(동 1), 댄스스포츠(은 2)에서

추가 메달이 나왔다. 이로써 제주선

수단이 지금까지 획득한 메달은 총

51개(금 13 은 24 동 14)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현

재까지 목표 메달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면서 내일(18일) 펼쳐지는 축

구, 댄스스포츠, 배드민턴, 수영 등

종목에서도 많은 메달이 나올 것으

로 예상한다 고 말했다.

올해로 39회째 열리는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는 오는 19일까지 서울시에

서 열린다. 제주에선 육상, 농구, 보

치아, 론볼, 좌식배구 등 20개 종목의

선수 234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95개

이상 메달 획득을 목표하고 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 바다를 따라 자전거로 달리는

2019 제주 그란폰도 가 오는 19일

제주시 이호랜드에서 열린다. 제주특

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주최 주

관하고 한라일보, 제주자전거연맹,

이호동주민자치위원회, TBN제주교

통방송,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한다.

올해 4회째를 맞는 대회는 비경쟁

장거리 마라톤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지난해까진 제주국제사이클링페스티

벌로 치러졌지만 100㎞ 코스를 개발

해 관광상품으로 거듭났다. 이번 대

회에는 자전거 동호인 약 720여명이

참가해 힘차게 페달을 밟는다.

대회 코스는 100㎞ 장거리 그란폰

도와 30㎞ 해안도로 투어로 구성됐

다. 장거리 그란폰도는 제주시 이호

랜드에서 출발해 애월해안도로, 곽지

해수욕장을 거쳐 반환지점인 무릉사

장로교차로를 지나 돌아오는 코스다.

투어 코스는 이호, 애월, 곽지 등 저

마다의 매력을 지닌 해안을 끼고 달

릴 수 있어 인기가 있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키즈바

이크챔피언십도 첫선을 보인다. 어린

이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호랜

드 안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호테

우 해수욕장의 상징인 말등대에선

플리마켓이 열린다. 도내 사회적기업

과 창업기업, 제주의 다양한 기념품

을 판매하는 셀러가 참여해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자전거를 타기만 해도 기부를 할

수 있는 티-캠페인(T-campaign)

도 펼쳐진다. 다 같이 즐기고 동참해

어린이들의 재능을 지원하는 사회공

헌 프로그램이다. 1㎞ 당 약 100원이

적립되는데, 모든 참가자의 거리를

합산해 적립된 금액만큼의 자전거 상

품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

해 아동청소년보호시설로 전달된다.

이 캠페인에는 자연인 , 헬스보

이 로 친숙한 개그맨 이승윤과 제주

살이를 하고 있는 가수 이정이 함께

한다. 이외에도 티웨이항공, 코카콜

라, 유한양행, 가민, 아일랜드프로젝

트, 바이크트립, 이니스프리 등 유명

기업이 제품을 후원하고 기부에 동

참한다. 김지은기자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10

작년 9월 열린 2018 제주 국제 사이클링 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이 힘차게 출발선을 나서고 있다.

사진=한라일보 DB

육상 첫 金… 제주선수단 순항

제39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육상 남자 100m T37 에서 금메달을 딴 이동규(오른쪽에서 두번째)

가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제주 출신 강성훈, 1억원 기부 올해 5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

에서 우승한 강성훈(32)이 골프 유망주 육성과 백혈병 어린이 돕기에 쓰일 후원금 1억원을 기부
했다. 강성훈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세마스포츠마케팅은 17일 강성훈이 대한골프협회와 고향인

제주특별자치도 골프협회를 통해 1억원을 기부했다 고 밝혔다. 사진=세마스포츠마케팅 제공


